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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Our previously published study showed that a workplace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with personalized goal setting and smartphone-based nutrition counseling improved

dietary habits and physical activity in city bus drivers who were overweight/obese. This

study explored the facilitators and barriers that participants faced in achieving their dietary

and physical activity goals six months after the intervention. 

Methods: The study included bus drivers and dietitian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program.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bus drivers (divided by two

groups based on their achievement of set goals) and five dietitians who had provided

nutrition counseling. 

Results: Willpower was the most important intrapersonal facilitator for drivers to achieve

their goals. Other factors that promoted behavioral changes were nutrition counseling by

dietitians, trackable physical activity using smartwatches, and setting of practical and

achievable goals. Meanwhile, the most important barriers identified were occupational factors

such as long driving hours, short breaks, and shift work. Other barriers wer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availability of snackable food, accessibility to convenience stores, and cold

weather. Family and colleagues were perceived as both facilitators and barriers. In addition,

dietitians identified a lack of knowledge about healthy diet as one of the barriers.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ed that the workplace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nd that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s at the workplace could encourage bus drivers to

practice healthy eating habits. The facilitators and barriers identified in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a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 for bus drivers.

KEYWORDS bus drivers, obesity, facilitators, barriers, qualitative research

ⓒ 2023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SEARCH ARTICLE

 



조용민· 조수현· 한영희· 현태선

https://kjcn.or.kr/ 377

————————————————————————————————————————————————————

Introduction
————————————————————————————————————————————————————

운전직 근로자들은 장시간 앉아서 근무해야 하므로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짧은 휴식시간, 교대근무, 교통상황에 따른 스

트레스 등으로 대부분 불규칙한 식사, 빠른 식사속도, 간식 등의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다[1-3]. 이러한 근무 여건으

로 인해 다른 직종의 근로자보다 비만율이 높으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었다[4-9]. 따라서 이들의 직업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근무여건과 환경을 향상시

켜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1]. 또한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도한 체중증가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10].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비만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은 보고되어 있으나[11-13], 운전직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자동차 안에서 지내므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Pritchard 등[14]은 2000년부터 20년 동안 문헌에 보고된 트럭 운전자의

체중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검색한 결과 미국, 핀란드, 호주의 3개국에서 진행된 7편의 논문을 찾았

으며, 그 중 2편만 무작위대조군 연구였고, 다른 연구들도 대상자의 수가 적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

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동, 질환 교육, 영양상담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실시한 후 이들의 체

지방율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15]. 본 연구진은 과체중 및 비만 시내버스 운전자 52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운동 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하고, 6주간 스마트폰 기반 영양상담을 한 결과 이들의 식습관 및 운동습관 향상과 평균 1.6 kg의 체중감량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16]. 비만과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운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중재 프로

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생태학적 모델(Socio-ecological model)은 개인의 행동이 여러 수준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개

념으로, 개인적(intrapersonal) 요인 뿐 아니라 개인간(interpersonal), 조직(institutional), 지역사회(community),

정책(public policy) 요인 등이 상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17].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건강과 관련된 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며, 여러 수준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해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건

강증진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 시내버스 운전자 대상의 영양상담 프로그램이 종료된 6개월 이후에 프로그램에 참

여하였던 버스 운전자의 일부와 상담을 담당하였던 영양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버스 운전자들이 상

담기간 동안 행동 변화를 위하여 설정한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이 요인들을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근거로 분류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스턴트 메신저를 활용한 상담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버스 운

전자의 경우에는 상담이 끝난 후에도 설정한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실천을 위해 직장에서 어떤 지

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상담 영양사의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

한 전략과 앞으로 상담 영양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Methods
————————————————————————————————————————————————————

1. 연구 대상 및 기간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6주간의 영양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 52명 중 프로그램이 끝난 6개월 후에

운전자 10명과 상담을 실시하였던 영양사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상담은 6명의 영양사가 담당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BNU-201808-SB-0084). All 

participants were informed of the study purposes and protocols, and they provided written informed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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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그 중 1명은 연구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양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선행연구[16]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식습관 목표 2개와 운동 목표 1개를 개인별로 설정하고, 주 1회 영양사가 스마트폰의 인스턴트 메신저로 영양상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과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고, 이는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다

를 것으로 예상하여, 영양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버스 운전자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점수화하였다. 매주 운전자가 제출한 목

표 달성 체크리스트와 식품군 섭취빈도조사지,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모바일 앱의 신체활동량 자료로부터 얻은 신체활동 목

표 달성도의 세가지를 상, 중, 하로 평가한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주 1회 목표 달성 점수를 구한 후 6주 동안의 평

균 점수를 구하였다. 평균 점수 순으로 참여자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목표 달성 점수 순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각각 8명씩 모집하였다. 버스회사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여 참여자 모집을 위한 협조를 구하

였고, 대상자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해당되는 목표 달성 그룹을 설명한 후 근무 및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운전자를 제외하고 상위그룹 5명, 하위그룹 5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에 각각 1회씩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영양사의 관점에서도 분석하기 위하여 상담에 참여한 영양사 5명에게도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1회 실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1) 인터뷰 진행 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여자 5명으로 구성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전 참여자들에게 음성 녹음

이 됨을 알린 후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인터뷰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자의 의견이 포화될 때까지 진행되었으

며, 소요시간은 그룹 당 약 1시간 30분-2시간이었다.

(2) 인터뷰 질문지

버스 운전자 대상의 인터뷰 질문지는 선행연구[19,20]를 참고하여 식습관과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영

양상담 과정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종료 후 식습관 및 운동 목표 실천여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직장

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한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였다. 영양사 대상의 인터뷰 질문지는 선행연구[21]를 참고하여 상담자 관

점에서 버스 운전자의 식습관 및 운동 목표 실천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영양상담 과정에 대한 평가, 상담과정에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과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질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인터뷰 내용 분석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한 명의 연구원이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그대로 기록하여 문서화하였다. 녹취록은 각각의 큰 주제

에서 하위주제로 분류하였으며, Krueger & Casey[22]가 제시한 인터뷰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빈도, 구체성, 감정, 광대

Table 1. Main questions for bus drivers and dietitians

Category Bus driver Dietitian

Based on the experience 

during the program

•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achieving dietary goals

•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achieving physical 

activity goals

•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achieving dietary 

goals of bus drivers

•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achieving physical 

activity goals of bus dirvers

• Strategies for motivating bus drivers to achieve 

the goals

Evaluation of the program • Understandability of the nutrition information from 

the counselor

• Counseling method using messenger program

• Duration of the program

• Any difficulties

• Information needed for counseling 

• Counseling method using messenger program

• Duration of the program

• Any difficulties

After the program • Whether to continue to try to achieve the goals 

• Organizational-level support for improving dietary 

habits and physical activity of bus drivers

• Competencies that a dietitian must have as a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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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요인에 근거하여 핵심단어와 문장을 선정하고 다른 연구원들이 확인하였다.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은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서 제시한 수준을 선행연구[23]를 참고로 개인적 요인, 개인간 요인, 조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

여 정리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나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10명과 상담 프로그

램에 참여했던 52명 중 10명을 제외한 42명과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Fisher’s exact 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하였다. 

————————————————————————————————————————————————————

Results
————————————————————————————————————————————————————

1. 일반적 특성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버스 운전자 10명의 평균 연령은 52.5세이었고 버스 운전 경력은 모두 5년 이상이었으며,

20년 이상이 4명으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나머지 운전자 42명과 일반적 특성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2).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상담 영양사 5명은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으로 연령은 만 23-29

세이었고, 대학원 과정에서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교과목을 수강하였다.

2. 식습관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식습관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을 개인적, 개인간, 조직, 환경적 수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포

커스그룹 인터뷰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나, 두 그룹 간에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합하여 제시하였다.

1) 개인적 요인

(1)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버스 운전자와 영양사 모두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지라고 하였다. 

“제가 술을 365일 마시던 사람인데, 참았지요... 술도 참고, 국물 안먹기도 참았어요. 의지가 있어야지요.” (상위그룹 운전자) 

“일 끝나면 맥주 한 캔 마시고 싶은데 목표 때문에 못하니까.... 의지의 문제죠. 그게.” (하위그룹 운전자) 

(2)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

달성하기 쉬운 목표 설정과 영양사의 칭찬과 보상 등이 동기가 되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담당 영양사한테 미안한 거에요... 매주 목표 달성도 못하고, 게으르게 하면요..영양사님도 계속 열심히 하라고 응원

해 주는데, 제가 그 기대에 충족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끝나고 난 후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아깝다.’ 라면서 프로그램이 끝

나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영양사)

(3) 가구 형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가구 형태가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식사준비가 어렵다고 하였다.

“저는 혼자 사는 분이 계셨어요. 외식도 자주 하게 되고... 혼자서 식사를 챙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셨어요. 더군다나 근



식습관 및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https://kjcn.or.kr/ 380

무를 하고 들어오면 몸이 피곤하다보니 식사 준비가 힘들고,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영양사)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식사준비 시간이 부족해 반찬을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같은 반찬만

Table 2. Characteristics of bus drivers participated in the focus group interview

Focus group

(n = 10)

Parent intervention group1)

(n = 42)
P-value2)

Age (years)

< 40 3 (30.0) 56 (14.3) 0.134

40-49 2 (20.0) 15 (35.7)

50-59 1 (10.0) 14 (33.3)

≥ 60 4 (40.0)  7 (16.7)

Average 52.5 ± 11.4 49.0 ± 8.8 0.321

Education

≤ Middle school 5 (50.0) 58 (19.1) 0.071

High school 5 (50.0) 25 (59.5)

≥ College 0 (50.0) 59 (21.4)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 <300 4 (40.0) 19 (45.2) 1.000

300 - <400 6 (60.0) 23 (54.8)

Marital status

Married 9 (90.0) 35 (83.3) 1.000

Single or divorced 1 (10.0) 57 (16.7)

Number of people in household

1 4 (40.0) 55 (11.9) 0.065

2 2 (20.0) 57 (16.6)

3 0 (50.0) 12 (28.6)

≥ 4 4 (40.0) 18 (42.9)

Bus driving experience (years)

< 5 0 (50.0) 55 (11.9) 0.426

5 - <10 4 (40.0) 10 (23.8)

10 - <20 2 (20.0) 16 (38.1)

≥ 20 4 (40.0) 11 (26.2)

Working hours/day

< 9 4 (40.0) 21 (50.0) 0.730

≥ 9 6 (60.0) 21 (50.0)

n (%) or Mean ± SD 
1) The participants in the focus group interview were excluded.
2) P-value was determined by Fisher’s exact test or Mann-Whitney U test.

Table 3.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achieving dietary goals

Facilitators Barriers

Intrapersonal • Willpower

• Motivation: achievable goals, dietitian’s support, reward

• Demographics: living alone, dual income

• Lack of nutrition knowledge1)

Interpersonal • Wife’s support • Negative influence of family/colleagues

• Special event day (party, travel)

Organizational • Workplace nutrition counseling program

 - Counseling and encouragement from a dietitian

 - Encouragement from colleagues within the same group

• Long distance driving, tight schedule

• Shift work, stress, fatigue 

• Time constraints due to bus maintenance

Environmental • Unavailability of snack at home • Availability of snack/alcoholic beverages

• Accessibility to a convenience sore

1) Dietitians’ view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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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식품섭취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반찬가게 반찬들이 짜서 싱겁게 드시기를 못하기도 하셨어

요.” (영양사)

(4) 영양지식 부족

영양지식의 부족은 운전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양사들은 식습관 목표 실천의 방해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살색 요구르트를 많이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 그래서 단순당이 많으니 흰 우유나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도록 말씀

드렸어요." (영양사)

“..... 사람들은 딱 무엇(특정음식)인지를 원하지만... 그런 답을 못 주니까 영양사보다는 매체를 더 믿게 되는 것도 식습

관 실패의 요인인 것 같아요.” (영양사)

2) 개인간 요인

(1) 가족과 동료

가족과 동료는 식습관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이 되기도 하고, 방해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식사나 도시락을 준비해주는

가족의 도움은 건강한 식사를 하는 촉진요인이 되었으나,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야식을 먹거나, 음주를 하기도 하여 방해요

인이 되기도 하였다. 

“... 집사람이 도와 준게 있어요. ..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잡곡밥을 먹고 있어. ...먹어보니까 밥맛이 맛있더라고.” (상위그

룹 운전자)

“...영양사가 부족한 식품으로 생선, 신선채소 이런거를 얘기해줬잖아요? 스피커폰으로 ...식구(부인)가 옆에서 들어요.

...지금까지도 생선은 골고루 1주일에 2-3번은 먹고, 살코기 먹고 그래요.” (하위그룹 운전자)

“어떤 분은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실 때 싱거운 음식들로 도시락을 싸 주셨고, 국물 없이 싸 주시고, 국물을 드시지 않았

어요.” (영양사) 

“저는 가족들이 야식 먹을 때 옆에서 유혹이 많으니까... 그럴 때 힘들죠.” (상위그룹 운전자)

“(목표가) 술 1주일에 한 번만 마시기였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동료)이 자꾸 마시자고 하면 자꾸 빼기도 그렇죠.

나중에는 같이 마시다보니 실패하게 되고...” (하위그룹 운전자)

(2) 특별한 날(연말연시 모임, 여행)

본 프로그램은 연말연시를 포함한 시기에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잦은 모임으로 인해 식습관 목표 달성을 실

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 중이었기 때문에 음주 및 식사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모임이.. 연말연시에 4-5개... 모임을 오후 근무 때는 못하니까, 오전 근무 때 약속을 다 잡는 거에요. 한주는 그냥 다 망

하는 거예요.” (하위그룹 운전자)

“연말연시에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때 잡길 잘했어. 그때 그런 목표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마실 거 적게 먹었

지.. 안 그랬음 절단 났을 낀데...” (상위그룹 운전자)

“... 여행을 1주일 다녀왔는데요, 7킬로가 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줄였어요. 이제 살 빼는 요령을 알았어요. 안

먹던 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구요.” (상위그룹 운전자)

3) 조직 요인(직업적 요인)

 직업적 요인은 목표 달성의 주된 방해요인이었으나, 직장에서 제공한 영양상담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이 되었다. 

(1) 장거리 운전, 촉박한 운행 스케줄, 휴게시간 부족

시내버스 운행에 왕복 약 3-4시간이 소요되며,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버스 운행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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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여 물을 충분하게 마실 수 없고, 아침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처럼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

해 근무시간 중에는 건강한 식사보다는 고구마, 두유, 김밥, 도시락 등을 빨리 섭취한다고 하였다.

“내가 받아야 할 신호를 못 받고 조금만 늦으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가 안태워야 할 손님을 또 태워! 그 다음 정거장에서

도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종점에 2분 늦게 도착해야 할 것이 20분 늦게 된다고.... 그러면 휴게시간도 없고...” (상위그룹 운전자)

“...종점에 와서 남은 시간 쪼개서 도시락을 먹는 건데, 길이 막혀서 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면... 밥 먹는 시간이 10

분 밖에...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퍼붓는 거지...” (상위그룹 운전자)

“...(운행 시간이) 왕복 3시간... 종점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 커피를 안마시고,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억지로 화

장실에 다녀와서 출발을 해요.” (하위그룹 운전자) 

“기사들은 물이나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하위그룹 운전자)

“식사시간이 부족해 너무 빨리 드시게 되는 분이 많으셨어요. 짧은 시간동안 식사를 해야 해서 정말 마시는 수준으로...”

(영양사)

(2) 교대근무, 스트레스, 피로감

본 연구에 참여한 운전자들의 출근 시간은 새벽(5-12시 근무)과 오전(10-23시 근무)으로 나뉘고, 새벽 출근 4일 후 1

일의 휴무, 오전 출근 4일 후 1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인해 오전 출근의 경우 퇴근 후 늦은 시간 저녁 식

사를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잦은 출퇴근시간 변경으로 인해 신체리듬이 깨지고,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및 업무

중 스트레스, 피로감 등으로 인해 식욕 저하, 음주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운전 중 피로감으로 인해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문제점도 있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잠만 잘 자면 건강해질 수 있어.. 손님 응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상위그룹 운전자)

“커피는 기사들 간에 인사예요. 커피 한잔? 만나기만 하면 커피 마시자는 게 인사니까 많이 먹으면 하루에 10잔도 마시

게 되고.. 블랙으로 먹긴 하는데...” (하위그룹 운전자)

“교대근무도 항상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늦게까지 일을 하다보면 (퇴근 후)새벽에 저녁식사를 하시고

야식 줄이기가 목표였지만 저녁식사가 야식이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영양사) 

(3) 버스운행 외 관리업무

버스운전자들의 업무는 버스 운행 외에도 가스 충전, 정비 등이 있다. 시내버스는 주로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

는데, 청주지역의 천연가스 충전소는 3곳으로 버스 운행 노선이 아닌 지역일 경우가 많아 출근 전, 퇴근 후 또는 휴게시간

을 할애하여 연료를 주입하게 된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1일 가스 충전을 3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버스 관리업무로 인해 식사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밥 먹을 시간을 1시간 정도는 줘야 해. 그래야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운행을 하지! 그런데 차도 하루에 밥을 두 번을

먹여야 하는데... 새벽에 일찍 와서 가스를 넣든지 퇴근하기 전에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운행 도중)시간 내서 일부러 가야

하는거지...” (상위그룹 운전자)

“기사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못 먹어도 얘(버스)는 먹여야 된다고...” (상위그룹 운전자)

(4) 직장 영양상담 프로그램

직장에서 제공한 영양상담 프로그램에서 영양사와의 상담과 영양사로부터의 칭찬은 식습관 목표 달성의 중요한 촉진요

인이었다. 또한 1명의 영양사가 8-9명의 버스 운전자를 상담하였는데, 자연스럽게 영양사를 중심으로 한 팀이 구성되어 서

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궁금한게 있으면 항상 영양사한테 물어봤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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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보니까 ....식습관쪽에서 많이 변했어요.”(상위그룹 운전자)

“칭찬을 해달라고 하신분도 있으셨어요. ‘오늘 이만큼 했는데, 잘했지요?’ 이런 식으로.. 보통 어른이 되니까 평소에 누군

가에게 칭찬을 받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더 열심히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양사)

“팀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요. 팀 안에서 으쌰으쌰하는 분들은 의지가 약한 분들을 이끌어 주는게 있었어요.” (영양사)

4) 환경적 요인 

집에 과자를 사 두지 않으므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은 방해요인이 되었다.

“과자 안 먹기였는데요... 마트를 안 갔어요. 집에 과자를 두지를 않았어요.... 마트에서 사오지만 않으면 과자를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저녁때 샤워하고 나면 시원하게 맥주가 왜 이렇게 땡겨요? ..... 편의점이 집 밑에 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또 사오

고...” (하위그룹 운전자)

3.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1) 개인적 요인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으로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동기, 본인의 노력 등이 있었고, 방해요인으로는 운동을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운동을 싫어하거나 자아효능감 부족 등이 있었다(Table 4).

(1)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운동 안한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2만보씩... 운동을 시작하다보면 몸이 자동적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게 되거든

요. 그래서 헬스 나가서 운동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저는 목표를 ... 정할 때는 책임감이 있더라구요. 오늘은 (운동을) 나가기 싫은데도 나가게 되더라구요.” (상위그룹 운전자) 

(2)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 

건강하고자 하는 욕구와 목표 실천을 하면서 느끼는 몸의 변화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다.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지금도 두 시간 이상 운동해요. 아령, 팔굽혀펴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 건강하

게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하위그룹 운전자)

“운동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몸의 변화를 보면서... 배에 왕(王)자도 보이고 살도 빠지고 그런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

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Table 4.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achieving physical activity goals

Facilitators Barriers

Intrapersonal • Willpower

• Motivation: desire for health, feeling of physical change 

• Efforts: walking during break, exercise with other activities

• Disease, injury

• Unachievable goals

• Lack of interest and self-efficacy

Interpersonal • Support from family/colleagues: exercise together 

• Peer pressure: weight loss of others

• Negative influence of family/colleagues

• Special event day (party, travel)

Organizational • Workplace nutrition counseling program

 - Use of smartwatch

 - Reward (smartwatch)

• Shift work, work at night

• Time constraints, fatigue

Environmental • Weather: cold weather, rain, snow

• Accessibility to a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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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틈새시간을 활용하거나 다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려는 노력이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음악

을 듣거나 TV를 보면서 운동하기, 산에 가서 사진 찍기, 산에 가서 약초 캐기, 강아지와 산책하기 등이 운동량을 증가시키

는 데 효과가 있었다.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마다 계속 걷고,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음악을 휴대폰에 10개 넣고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운동을 했어요. 음악 한 바퀴 돌 때 까지 들으며 운동하니까... 40분도

하고 그래서... 매일 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원래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목표 실천을 위해서 강아지 산책 겸 운동을 하셨어요. 매일 한 시간 씩 운동을 하시

는데요, 강아지랑 같이 나가다 보니 운동을 빼먹지 않고 잘하셨어요.” (영양사)

(4) 운동하기 어려운 건강상태

겨울철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감기에 걸린 참여자가 많았고, 추운 날씨로 운동 중 무릎부상과 같은 문제도 있었다. 또한

입원, 수술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평생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운동을 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가서 운동을 못

하시기도 했어요.” (영양사)

(5)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프로그램 참여 초기에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운동 목표를 세운 경우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워 상담 시 달성 가능한 목표

로 조절하였다.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목표가 ‘1주일에 6-7회 걷기’였는데,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들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은 게 실패의 요인인 것 같아요.” (영양사)

(6) 운동에 대한 관심, 자아효능감 부족

“잘하시는 분들은 체중감소가 확 되면서 자신감이 올랐는데, 체중감소가 잘 안되신 분들은 ‘저기(동료)가 1등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운동을 포기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영양사)

2) 개인간 요인

(1) 가족과 동료

가족과 동료는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이면서 방해요인이었다. 운동을 함께 하거나 체중 감소에 대한 경쟁심은 촉진

요인이 되었으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는 오히려 운동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운동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같이 산책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영양사)

“저는 운동이 재미없으면 안해요.. 축구를 한다던가 족구를 한다던가.. 탁구라던가.. 뭔가 남들이랑 같이 하면 재미있는

데, 혼자는 운동을 못가겠더라고...” (상위그룹 운전자)

“동료의 영향도 있었어요. 매일매일 동료들과 함께 체중을 재면서 동료가 체중이 감소되면 본인도 열심히 운동하시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거든요.” (영양사)

“참여자들이 운동을 못하게 한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신 기사님들이었어요.” (영양사) 

(2) 특별한 날

친목 모임, 여행과 같은 특별한 날은 운동 시간이 부족하여 운동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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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기가 연말연시였는데 그 영향도 컸어요. 가족여행 때문에 운동을 못하신 경우도... 또 연말에 행사나 약속들

이 많이 있어서? ....연말 쯤에는 식습관도 운동도 목표를 못 지키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양사)

3) 조직 요인(직업적 요인)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부족과 피로감, 운동시간 부족은 운동의 방해요인이었으나, 직장 영양상담 프로그램에서

운동량을 모니터링하도록 제공한 스마트워치는 운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1) 교대근무, 야간근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직업상...” (하위그룹 운전자)

“운동의 방해요인을 여쭤봤을 때 야간근무라고 답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영양사)

“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다보니 헬스클럽에 등록도 못하겠다고 하셨고, 틈나는 대로 운동하는게 좋다고 하셨어요.” (영양사)

(2) 직장 영양상담 프로그램

“(스마트)시계와 휴대폰이 연동되어서 운동량이 기록되다보니까, 확인을 자주 하시면서 운동을 하도록 촉매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영양사)

4) 환경적 요인

운동으로 대부분 걷기, 등산과 같은 외부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영양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 12-1월까지는 기온이 가장

낮은 겨울이었다. 따라서 너무 추운 날씨, 비, 눈, 눈이 내린 후 빙판길, 부상의 위험 등 날씨에 기인한 요인들이 주요 방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그룹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는 의지를 가진 운전자가 하위그룹보다 더 많았다. 

“저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산쓰고 나가서 운동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겨울이 아닌 계절이라면 운동을 더 잘 할 수 있었을지 추가 질문을 실시한 결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충분히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동을 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영양사들도 환경적 요인보다 운

동 실천에 있어 의지와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봄가을에는 또 미세먼지 있다고 안 하셨을 걸요?” (영양사)

4. 영양상담 과정에 대한 평가 

1) 영양정보

운전자들은 영양사로부터 본인이 섭취한 음식 사진으로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식사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모두 이해하기 쉬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영양요구량에 맞춘 식단, 음식의 종류 및 조리법, 운동 방법 등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원한다고 하였다. 영양사들은 상담을 시작하기 전 버스 운전자들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나, 표준화된 상담을 위해 상담 차수별 교육 주제와 자료가 있

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영양관련 지식은 충분했지만 운동 방법 및 운동량 계획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

였다고 답하였다.

“식품종류요... 조심해야 할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내용을 받았어요... 제가 먹은 음식을 보고 잘 한 점과 바꿔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하루 먹어야 할 칼로리에 맞춰서 식단표랑 음식의 종류들을 주었으면...” (상위그룹 운전자)

“채소를 먹어라 라고 하지말고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메뉴, 조리법 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상위그룹 운전자)

“운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운동을 전문으로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 물어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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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에 비해서는 운동에 대해 드릴 정보가 부족한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 쪽에 대한 교육을 더 받았다면 더욱 좋은 정

보를 버스 운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영양사)

2)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영양상담의 장단점

운전자의 경우 문자를 쓰는 속도가 느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일부는 전

화가 더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는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면 상담이나 팀별 단

체 상담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양상담의 어려운 점으로는 내담자와의 친

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전에 약속한 상담시간에 응답이 없거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경우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이

지연되는 점, 대면하여 표정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과 비대면으로 메시지만을 읽을 때의 의미전달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

의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 문자를 보내주시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게 더 좋았어요. .....전화를 요청했거든요...” (상위그룹 운전자)

“좋았어요. 전화하기는 조금 그렇고... 카톡으로는 사진을 보낼 수 있으니까...” (하위그룹 운전자)

“저는 텍스트로 상담 내용이 가다보니까.. ‘저의 생각이 잘 전달이 되었을까?’, ‘과연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었을까?’ 하

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중요해요. 충분히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과 텍스트를 읽을 때랑은 분명 받아들이

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영양사)

“카톡으로 문자를 쓰는 속도가 느리시다 보니까.. 제 시간을 뺏기가 미안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ㅇ

ㅇ’만 보내시는 거에요. ..... 제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 분은 계속 읽기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담이 아

닌 일방적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양사)

“일주일에 한 번씩 팀별로 모여서 두 시간 정도 지금처럼 이야기 하면서 상담을 하면...” (상위그룹 운전자)

3) 프로그램 운영기간(6주)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 결과 프로그램 기간이 짧아 아쉬웠다고 하였으며, 목표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참여자는 4주 정도로 더 짧은 기간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영

양사들은 6주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기간이 짧다고 느꼈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면... 의지가 약하다고 하면... 6주보다 길면 더 잘하

고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위그룹 운전자)

“4주, 4주, 4주 이렇게 세 번... 4주 하고 대면해서 상담하고 부족한 점들 보강해서 또 4주하고.. 또 2단계로 보강해서 4

주... 습관도 들고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상위그룹 운전자)

“생활하다 보면 습관이 들어야 하는데, 6주가.. 짧아서.. 성공할 때까지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위그룹 운전자)

“6주보다 더 길었으면 저도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마 참여자분들도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에요. 저는 1주일에 한 번

만 상담을 하면 되지만, 참여자들은 매일 운동하고 식사목표 실천하고, 체크하고.. 그러셨으니까요.” (영양사)

기타 매주 1회 영양상담에 소요된 시간은 전화통화의 경우 15-20분, 문자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상

담 영양사가 겪은 어려움은 운전자의 교대근무로 인해 상담 일정을 계획하는 것,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동시에 전

화 상담과 메시지 상담을 하게 될 경우 등이었다.

5.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 실천 여부

버스 운전자들 모두 영양상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특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고, 책임감을 갖고 목표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상담기간 동안 실천한 과식하지 않기, 야식 먹

지 않기, 국물 섭취를 줄이기, 블랙커피로 마시기 등의 식습관 목표를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운동 목표는 대부분 실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피곤해서’, ‘날씨가 더워서’, ‘영양사와 상담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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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취미가 있는 참여자만이 운동을 지속하였다. 

“... 6주 동안 목표를 세워놓고 하니까 마지막이 되니까 버릇이 들더라구요. ..., 그때 라면을 줄이라고 해서 ... 지금도 잘

안 먹고 있어요... 지금은 건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상위그룹 운전자) 

“커피를 ..., 블랙커피로 여전히 마시고 있고.. 영양사가 이야기해 준 것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지요.” (상위그룹 운전자)

“상담할 때 들었던 내용이 가끔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기가 힘들더라구... 그래서 야식 안먹는 건 아직도 잘하고 있느니까

그 부분에서는 성공했다 생각해요..”(하위그룹 운전자)

“지금은 끝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하위그룹 운전자) 

6. 건강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직장 내 지원

종점지 식당의 식단 개선 및 영양사 배치를 통한 영양관리, 충분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보장, 규칙적인 근무시간, 종점

지에 운동시설 설치 또는 체육관 제공 등의 의견이 있었다.

“영양사라든가 관리자가 있어서 식단이랑 조리법 이런 걸 우리한테 준다든가 실질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상위

그룹 운전자) 

“운동기구를 회사에 설치해놨으면!! ......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 그런데 아령이나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이런 게 있으면.. 할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설치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 (하위그룹 운전자)

“운전자들 복지관이라든가, 스포츠 관리 센터를 만들어서... 회원제 해서 돈을 조금 내더라도..” (하위그룹 운전자)

7. 영양사의 기타 의견

참여자들이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은 칭찬을 많이 하였다고 응

답하였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하고 격려를 해 주었으며, 상황에 따라 목표를 수정

하였다고 하였다.

“저는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의지가 대단하세요’라고 칭찬

을 해드렸어요.” (영양사)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줬어요. ‘못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드리던가... ” (영양사)

상담자로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상담 경험이 중요하므로, 교과과정에서 이론만이 아니

라 여러 상담 기법에 대한 실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감하는 방법, 심리학 등을 더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

었고,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는 상담에서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6주간의 상담으로 버스 운전자들과 대

화를 통해 그들의 식습관이나 영양상태 등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

Discussion
————————————————————————————————————————————————————

본 연구에서는 시내버스 운전자 대상의 영양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버스 운전자 중 10명과 상담을 담당하였던 영

양사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버스 운전자들이 상담기간 동안 행동 변화를 위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을 파악하였다. 운전자들은 식습관과 운동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촉진요

인을 개인의 의지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가족과 동료의 도움, 직장에서 제공한 영양상담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었다고 응

답하였다. 식습관과 운동 목표 달성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직업적 요인으로 장거리 운전, 촉박한 운행 스케줄, 시간 부족,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감, 스트레스 등이라고 하였다. 

운전자들의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하였으나 두 집단 간에 촉진요인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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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인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유럽의

5개국 성인 5,9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사에 대한 방해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44.6%가 ‘의지 부족’,

42.9%는 ‘바쁜 생활’이라고 응답하여[24], 개인의 의지는 행동 목표 실천과 행동 변화에 매우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20]에서는 여유없는 스케줄로 인한 시간 부족, 장시간

운전과 교대근무,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압박감, 승객들의 불평과 폭력으로부터의 감정 노동, 관

리자들로부터의 존중받지 못함 등이 이들의 직업적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핀란드의 과체중 운전자 대상 연구

[25]에서도 식습관 목표 달성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여유 없는 운행 스케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간 부족으로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간식, 패스트푸드 등을 빨리 먹음, 장시간 앉아서 근무함, 휴식시간과 수면 부족, 운동부족, 피로 등을 운

전자의 체중 증가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20]. 본 연구에서도 직업적 요인은 식습관 목표 달성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

로 나타나, 직업 운전자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시간 뿐 아니라 직장에서 영양중재 프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를 뒷받침해 준다.

트럭 운전자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연구[26]에 의하면 트럭 운전자들은 영양지식과 기술의 부족이 건강한

식사의 방해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간단한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영양지식과 기술

이 크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이 방해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양사들은 대상자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그들의 영양지식 부족이 개인적 방해요인이라고 인식하여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영양사와의 상담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영양사로부터의 칭찬과 격려가 목표 달성에 대

한 동기를 주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양사와의 상담은 건강한 식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으나[27,28], 교

대근무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대면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버스 운전자들에게는 스마트폰 기반 영양상담과 전

화 또는 대면상담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개인간 요인인 가족과 동료는 촉진요인이기도 하

며 방해요인이기도 하였으며, 연말모임이나 여행 등의 특별한 날, 환경적 요인인 나쁜 날씨 등은 선행연구[26]에서도 방

해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으로는 틈새시간 활용, 음악 또는 TV를 시청하며 운동하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운동하기 등

이 있었다. 운동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들은 즐거움이 동반되었을 때 운동 목표를 더욱 잘 달성할 수 있었다. 직장인들의 운

동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즐거움은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내재적 동기로[29], 운동지속을 위해서는 동료나 가

족과 함께하거나 즐거움의 요소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운동 목표 달성의 방해요인은 직업적 요인으로 교대근

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피로, 시간 부족 등이 있었으며, 개인적 요인으로 운동을 싫어하거나 부상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

다. 직장인들이 운동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휴게실에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내 운동클럽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날씨는 운동 목표 실패의

주요인이었는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외부 운동보다는 수영, 라켓볼, 탁구, 배드민턴, 헬스 등과 같은 실내운동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선행연구[16]에서 개인별 건강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결과를 상담 영양사에게 보고한 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실시

한 영양상담 프로그램은 식습관 변화, 자아효능감 향상,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그 중 10명에 대해 인

터뷰한 결과 6개월 후에도 목표를 세웠던 식습관의 반 이상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목표 설정과 비대면 영양상

담 방법은 20, 30대 성인에게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어[30],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는 영양교육 및 상담에서 널리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직장 내 지원을 질문한 결과 버스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식단

개선 및 영양사 배치를 통한 영양관리, 충분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보장, 규칙적인 근무시간, 종점지에 운동기구 설치 또

는 접근성이 좋은 체육관 제공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Poulsen 등[31]은 버스 운전자의 업무 환경 개선이 버스 운전자

의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 요인 및 질병을 낮추는 결과를 보고하여, 운전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

장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버스 운전자의 직업 관련 특성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버스 운전자와 영양사의

관점에서 버스 운전자의 식습관 및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양상담이 종료된 6

개월 이후 참여자가 설정했던 행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신체계측을 통해 영양상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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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재평가하였다(Supplementary Table 1).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상담 프로

그램에 참여한 전체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를 평가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

Conclusion
————————————————————————————————————————————————————

버스 운전자의 식습관 및 운동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으로는 본인의 의지, 방해요인으로는 장거리 운행 스케줄, 교대 근무

등의 직업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영양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영양사와의 상담, 스마트 워

치,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등은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었으며, 가족과 동료, 환경적 요인은 촉진요인이 되기도 하였

고 방해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버스 운전자의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업 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영양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과 종점지에 휴게시설 및 운동

시설을 제공하는 근무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버스 운전자가 이용하는 급식소에 영양사를 고용하여 식단의 질을 개선한다.

셋째, 버스 운전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영양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버스 운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디오(교통

방송 등)를 통해 영양 전문가가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전자의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직장 영

양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버스 운전자의 목표 달성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은 향후 직장인

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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